
[보도자료] 쿠팡, ‘장애인 스포츠 선수단’ 창단…선수들 활동 적극
지원
2019. 8. 7.

고명주 쿠팡 인사부문 대표(윗줄 가운데)가 지난 6일 쿠팡 잠실 오피스에서 ‘쿠팡 장애인 선수단 창단식’을 기념해 선수
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탁구, 조정, 사격 등 국가대표 포함해 장애인 선수 20명으로 구성
쿠팡 직원으로 지원금과 함께 단체보험, 경조사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도 제공� 

2019. 8. 7. 서울 — 쿠팡이 탁구, 볼링,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장애인 선수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
한다. 쿠팡은 지난 6일 잠실 오피스에서 ‘쿠팡 장애인 선수단 창단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창단식에는 장애인 선수 및 보호자 30여명과 함께 고명주 쿠팡 인사부문 대표, 전국 장애인 체육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쿠팡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평소 훈련과 경기 참여 시 착용 가능한 여름철 유니폼을 선물로 전달했다. 또 선수들과 쿠팡 잠실 사
옥을 직접 살펴보고 회사소개와 직원 복지혜택 등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쿠팡 장애인 선수단’은 올해 호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성철 사격 국가대표 선수, 김규정 탁구 선수, 윤좌헌
조정 선수를 비롯해 보치아,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선수 20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 전원은
중증 장애인으로 이들은 향후 전국장애인체전 및 세계선수권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성철 사격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는 “쿠팡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에 열리는 패럴림
픽에서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노력한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명주 쿠팡 인사부문 대표는 ”쿠팡에서 새롭게 펼쳐질 선수들의 도전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
야 한다는 부담과 집착을 버린다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결과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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